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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ed the status of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
ment (PPE) for handling poultry carcasses with potential exposure to virulent avian infectious agents. 
A large outbreak of 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occurred in South Korea in 2014. Many 
public officers participated for euthanizing and handling livestock carcass. However, several safety is-
sues with using PPE were revealed. Therefor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340 people 
who participated euthanasia and carcass disposal in the place where HPAI mainly occurred in 2014. 
It was found that 31.8% of the respondents had ever taken off their protective equipment during oper-
ations because of its inconvenience. The most inconvenient PPE was goggles (54.6%), followed by 
mask (20.2%), latex gloves (11.6%), shoe covers (5.9%) and protective clothing (5.3%). The main com-
plaints about this individual PPE was unclear sight, damp emitted toward eye, sweating, tearing easily 
and sweating, respectively. Considering such problems of PPE, new possibl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gloves and goggles were suggested. With newly developed rubber coating fabric gloves and conven-
tionally using latex and fabric gloves, H3N2 influenza virus transmission experiment was conducted. 
Rubber coating fabric gloves showed similar efficiency for blocking virus transmission with latex labo-
ratory gloves and were not easily torn by sharp claws of chicken. In addition, air flow control safety 
eyewear was suggested to minimize moisture formation. The air flow control system efficiently sup-
pressed moisture formation inside the goggles. Therefore our study will provide more specific directions 
about new PPE development for safety protection of actual wearers.

Key words : Virulent avian infectious diseas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Survey, Actual 
wearer, 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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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축전염병은 그 질병의 전염 속도, 국내 발생 여

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분류되어 있다. 제 1종 

가축전염병에 속하는 질병으로는 구제역, 돼지 열병,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있으며, 이
러한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에 대한 처분 규정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염병 발생 농

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으

며 발생지 및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 
그 밖에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때 살처분 방

법으로는 사살, 전살, 약물사용, CO2 가스 등의 방법 

가운데 현장에서는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 안전하며, 
동물에게 고통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이
러한 살처분에 참여하는 인력은 마스크, 일회용 방역

복, 장화, 보호안경 등 방역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

업을 진행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Hong 등, 2011).
  그러나 살처분시 사용하는 방역보호장비에 대한 

정확한 착용 규정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방역 현장에서의 불편과 위험 수준에 대한 우려가 증

가되고 있다. 작업 환경에서의 보호복에 관하여 생활

폐기물 소각장 작업복(Park 등, 2003), 경작업자의 방

제복 착용에 대한 의식 및 디자인 개발 현황(You, 
2006)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양돈 작업

자의 개인보호구 개발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Hwang 
등, 2013)와 양계 농업인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실태

조사(Kim 등, 2014)가 진행되었으나, 전염병 발생시 

방역현장에서의 보호 장비에 관한 연구는 구제역 방

역보호복 및 보호구의 착용 실태(Moon과 Jeon, 2012)
에 관한 연구만 주로 진행되었다. 
  최근 2014년 1월 전북 고창 종오리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 
AIV)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

로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많은 피해를 준다. AIV는 병

원성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AI (highly patho-
genic avian influenza, HPAI)로 나뉘는데 이 중 HPAI
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분

류되고, 세계동물보건기구(the office of international 
des enzooties: OIE)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 및 

지정하고 있으며 OIE 의무 보고 질병이다(Yoo 등, 

2014).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서 HPAI는 2014년 이전에 크게 4차례 발생한 바 

있으며(Hong 등, 2011), 2014년을 시작으로 2015년인 

현재까지도 발생되어 가금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안

겨주고 있다. 대규모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축을 처리하기 위해 살처분 및 매몰처리에 막대한 인

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가금류 악성 전

염병 감역축 처리에 사용되는 방역보호장비는 구제

역과 같은 전염성 질병과 달리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등의 가금류의 특성과 사육 방식을 고려하여 연구되

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고려한 방역보호장비에 대한 

연구는 현재 이루어져 있지 않아, 살처분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 발생한 HPAI 감염

축에 대한 살처분 참여 경험자를 대상으로 가금류 전

염병 감염축 살처분시 방역보호장비 착용 실태에 대

한 정보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여, 살
처분 참여자의 방역보호장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개선된 방역보호장비 모델을 제시하여 살

처분 참여자의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조사기간 및 대상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살처분 작업자의 작업 

환경과 방역보호장비 착용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2014년 

HPAI가 발생했던 지역의 살처분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340명을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실태조사 자료 분석기법으로는 빈도분

석과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방법(바이러스 투과 실험 및 보안경 습기 형성 
실험)

  기존 및 제작한 장갑의 바이러스 투과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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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subjective understanding on practice, training and comfort for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Strict use of PPE N (%) Thorough training in use of PPE N (%) Comfort of wearing and undressing PPE N (%)

Absolutely not likely   6 (1.8) Absolutely not likely   7 (2.1) It was easy 251 (73.8)
Not likely 27 (8.0) Not likely 26 (7.6)
Moderately likely   56 (16.5) Moderately likely   81 (23.8) It was not easy  39 (11.5)
Very likely 189 (55.8) Very likely 187 (55.0)
Completely likely   61 (18.0) Completely likely   39 (11.5) Non-response   50 (14.7)

MDCK 세포에서 배양한 H3N2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105 TCID50/mL을 이용하여, 장갑 안쪽에 멸균 

면봉을 넣고 바이러스 농축액을 장갑 바깥쪽에 1 mL
을 떨어뜨렸다. 그 후 5, 10분 경과되었을 때 장갑 안

쪽의 면봉에서 H3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양을 

PCR을 통해 측정하였다. 기존 및 제작한 보안경의 

습기 형성 억제 실험은 피실험자가 보안경을 착용하

고 실외 5oC에서 1분 간 활동한 후, 실내 20oC 환경에

서 실행하였다.

결    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14년 HPAI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금류 살

처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작업자 340명을 대상으

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340명에 대한 인

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우선 직업은 비 축산관련 일반 

공무원이 167명(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축산관련 공무원(166명), 기타(5명), 가축 방역사(2명) 
순이었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268명(78.7%), 여자는 

72명(21.2%)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23
명(7.0%), 30대는 114명(34.5%), 40대는 122명(37.0%), 
50대는 71명(21.5%)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학

력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56명(75.5%)으로 가장 많

았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이 44명(13.0%),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9명(11.5%) 순이었다. 살처분 참여자는 

대부분 남자(78.7%), 30∼40대(71.5%), 비 축산관련 

일반 공무원(49.4%), 대졸 이상(75.5%), 기혼(79.3%)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자의 살처분 참여 현황

  조사 대상자의 살처분 참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최근 살처분 참여 시기와 최근을 제외하고 과거 

살처분에 참여한 경험 횟수를 조사하였다. 응답자 중 

294명이 가장 최근에 참여한 살처분 시기를 9개월 이

내(86.7%)로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과거에 살처분한 경험이 있었으며(77.3%) 4회 이상 

참여한 경험자도 44.5%를 차지하였다.

방역보호장비의 착용실태 및 문제점 

  HPAI 감염축 살처분시 사용되는 방역보호장비로

는 일회용 방역복과 장갑, 비닐 장화, 보호안경, 마스

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회용 방역복은 주로 

all-in-one 형태의 부직포 소재로 착용 시 얼굴, 손, 발
을 제외한 인체 모든 부위를 덮는다. 장갑은 유해물

질로부터 손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주로 목장갑 

형태와 라텍스 장갑을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라

텍스 장갑에 대해 조사하였다. 비닐 장화는 발과 신

발이 위해물질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며, 신발 

위에 덧입히는 방식으로 착용한다. 보호안경은 얼굴

과 눈 주변에 밀착되는 고글형 보안경 형태이다. 마
스크 또한 얼굴을 덮는 형식으로, 호흡을 통한 분진 

등 유해 물질이 흡입되는 것을 차단한다(Moon과 

Jeon, 2012).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살처분 방역보호장비가 실제

로 살처분 작업 현장에서 착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 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방역보호장비 착용 시

행, 탈착의 용이성, 탈착 관련 교육에 대한 문항에 응

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중 250명(73.8%)이 살처분

시 방역보호장비의 착용 시행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

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살처분 작업시 착용한 

방역보호장비 탈착에 대해 참여자 중 73.8%가 용이

하다고 답변하였으며, 11.5%는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

하였고, 그 외 14.7%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추가적

으로 방역보호장비 탈착 관련 교육을 비교적 철저히 

받고 있다(66.5%)고 응답하였다(Table 1).
  한편 방역보호장비를 탈착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문제점은 장비 사용이 너무 불편하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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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blems from wearing and undressing PPE

Complaints N (%)

Is better taken off during working because of 
  inconvenience

134 (31.8)

Make them wonder whether it is really protective 129 (30.6)
Is too easily taken off when they are working 76 (18.1)
Is hard to wear again after taken off once 43 (10.9)
Others 36 (8.6)
Total 421 (100.0)

Table 3. Reasons for complaints about wearing PPE 

Equipment Contents N (%)

Protective 
  clothing

Causes sweating
Is easily torn
Does not fit well
Is too thin not to prevent harmful substance
Does function well
Others

250 (52.4)
  92 (19.3)
  60 (12.6)
44 (9.2)
19 (4.0)
12 (2.5)

Latex 
  gloves

Cause sweating
Are hard to wear after taken off once
Are easily torn by claw
Do not fit well
Do function well
Others

241 (40.2)
177 (29.5)
143 (23.8)
23 (3.8)
11 (1.8)
  5 (0.8)

Safety 
  goggles

Are difficult to see clearly
Do not fit well on face
Are hard to wear after taken off once
Others
Do function well

294 (70.3)
  45 (10.8)
  42 (10.0)
25 (6.0)
12 (2.9)

Mask Damp are emitted toward eyes
Is hard to breathe enough
Is uneasy to take on & off
Does function well
Others

227 (50.1)
145 (32.0)
43 (9.5)
20 (4.4)
18 (4.0)

Shoe 
  covers

Are easily torn
Are slippery
Are too easily taken off
Cause sweating
Do function well
Others

165 (31.3)
140 (26.6)
  93 (17.6)
  91 (17.3)
25 (4.7)
13 (2.5)

  A B

Fig. 1. Dissatisfaction issues 
about wearing PPE. (A) The most 
inconvenient PPE. (B) Level of 
concern about risk of exposure to 
virus when wearing PPE.

중간에 장비를 벗고 작업을 하였다(31.8%)는 점이었

다. 그 다음으로 장비가 실제로 방어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30.6%)고 응답하였고, 탈착이 너무 

용이하여 살처분 중 쉽게 장비를 탈착하게 된다

(18.1%), 탈착이 너무 어려워서 살처분 중간에 탈착

을 한 후 다시 장비를 착용할 수 없다(10.9%)로 각각 

응답을 하였다(Table 2).
  추가적으로 살처분 작업시 지급되는 방역보호장비

인 일회용 방역복, 라텍스 장갑, 비닐 장화, 보안경, 
마스크 각각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우선, 방역복 

착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땀이 쉽게 차고 더운 것

(52.4%)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쉽게 찢어지는 

점(19.3%)을 선택하였다. 라텍스 장갑 착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땀이 쉽게 차서 축축해지는 점

(40.2%)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작업 도중에 라텍스 

장갑을 잠깐 벗고 다시 착용하기가 힘든 점(29.5%), 
가금류의 발톱에 의해 쉽게 찢어지거나 뚫리는 점

(23.8%)을 선택하였다. 비닐 장화를 착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쉽게 찢어지거나 뚫리는 점(31.3%)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점(26.6%) 등
을 선택하였다. 보안경 착용시 대다수의 참여자

(70.3%)가 수증기가 너무 차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점

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하였다. 마스크 착용시에

는 수증기가 눈 방향으로 배출되는 점(50.1%)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하였다(Table 3).
  살처분 작업시 나타나는 방역보호장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역보호장비 중 가장 불편

한 장비로 과반수(54.6%)가 보안경을 선택하였고, 마
스크(20.2%), 라텍스 장갑(11.6%), 비닐 장화(5.9%), 
일회용 방역복(5.3%) 순이었다(Fig. 1A). 앞서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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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cessity of supplemental equipment for work efficiency.
Fig. 3. The most wanted and necessary items when public officers 
participate in euthanizing and handling livestock carcass.

방역보호장비의 불편함으로 인해, 살처분 작업시 바

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86
명(55.2%)이었으며, 96명(28.5%)의 응답자가 ‘보통이

다’라고 대답하였다(Fig. 1B).
  또한 현재 사용되는 방역보호장비 이외에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추가로 일회용 의복 지급

(24.7%)하는 것과 살처분 작업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방역복을 재 지급하는 것(21.9%)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Fig. 2).

가금류 방역보호장비의 문제점 및 사육 형태에 따른 
방역보호장비의 안전성 개선 방향 마련

  현재 국내에서 가금류 살처분시 CO2 가스 주입에 

의한 질식사 처리법이 유일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가금류 사육형태는 특히 닭의 경우 육계, 산란계 등

에 따라 평사, 케이지사로 각각 다르며, 이에 따라 살

처분 참여자의 방역보호장비의 활용도가 다르다. 토
종닭 및 육용종계는 평사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닭을 

케이지에서 꺼내지 않고 특정 한 곳의 방향으로 몰아

가면서 가금류를 살처분한다. 산란계의 경우에는 일

반적으로 층층이 쌓여 있는 배터리 및 A형 케이지에

서 사육되기 때문에, 살처분 참여자가 케이지에 손을 

집어넣어 산란계를 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살처분 

참여자가 이러한 작업을 시행할 때 가금류의 날카로

운 부리, 발톱 등에 대해 방역보호장비가 살처분 참

여자의 신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가금류의 살처분시 가장 개선해야 할 살처분 도구를 

묻는 문항에서 118명(55.3%)의 응답자가 작업자 안전

을 위한 착용도구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Fig. 3). 따
라서 가금류 사육 형태를 고려하여 방역보호장비의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하였던 가금류의 사육 형태 차이로 인해, 
살처분 작업시 살처분 참여자가 직접 손을 집어넣어 

산란계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라텍스 장갑은 가금류의 날카

로운 발톱과 부리에 의해 찢어지거나 뚫리기 쉬우며, 
땀이 차서 라텍스 장갑이 잘 벗겨지는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그에 따라 많은 살처분 참여자가 발톱에 의

해 찢어지지 않는 천으로 된 장갑(목장갑)을 사용하

게 되지만 공기의 투과에 의한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

이 높아 방역보호장비로서의 신뢰도는 낮다.
  따라서 가금류 살처분 작업시 방역보호장비의 안

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라텍스 장갑의 안전성과 

천으로 된 장갑의 내구성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재질

의 장갑을 제작하였다. 라텍스와 유사한 고무성분이 

팔까지 올라오는 천 장갑 전체에 코팅된 장갑으로써, 
기존 라텍스 장갑과 비교하여 가금류의 발톱과 부리

에 대한 내구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A). 또한 바이러스의 투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장갑 안쪽에 면봉을 넣고 H3N2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농축액을 장갑 바깥쪽에 떨어뜨리고 5, 10분 후

에 장갑 안쪽의 면봉에서 H3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Fig. 4C). 면장



246 이혜연ㆍ임의형ㆍ김종원ㆍ김원일ㆍ강아름ㆍ임채웅ㆍ홍철운ㆍ한지현ㆍ강석진ㆍ김범석

Korean J Vet Serv, 2015, Vol. 38, No. 4

Fig. 4. Suggestion of newly developed rubber coating fabric gloves. (A) To compare durability of latex glove with that of newly developed rubber 
coating fabric gloves, chicken claws were used. Latex glove was vulnerable to chicken claws (left). Newly developed rubber coating fabric glove 
was more durable to chicken claws (right). (B) Form and inner lining of newly developed rubber coating fabric gloves. (C) H3N2 porcine influenza 
virus transmission experiments with various gloves (rubber coating fabric glove, conventional fabric glove, latex glove). Sterile cotton swabs were 
positioned inside of each glove and one drop of H3N2 porcine influenza virus 105 TCID50/mL was dropped on the outside of glove. After 5, 10 mi-
nutes, the sterile cotton swabs was collected. The H3N2 influenza virus was only detected in the cotton swabs of fabric gloves.

갑, 기존 라텍스 장갑, 새롭게 제작한 코팅장갑 이 세 

가지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면장갑의 경우, 다량의 

바이러스가 장갑 안쪽에서 검출이 되었지만, 라텍스 

장갑과 제작한 코팅장갑은 검출이 되지 않았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보안경 개선 모델 제시

  살처분 작업시 나타나는 개인보호장비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에서, 장비 중 가장 불편한 장비로 과반

수(54.6%)가 보안경을 선택하였다(Fig. 1A). 설문 조

사 결과 계절에 관계없이 보안경 내부의 습기가 형성

되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살처분 작업

시 보안경을 벗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

인하였다. 이렇게 현재 살처분 참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안경은 마스크 착용시 호흡할 때 따뜻한 공기

가 보안경 내로 유입이 되어 습기가 내부에 형성되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습기 형성 방지 렌즈가 

부착되어있는 보안경 제품이 출시가 되었지만 여전

히 습기가 보안경 내부에서 형성되는 것을 실험을 통

해 직접 확인하였다. 따라서 극심한 온도 차이에 의

해 발생되는 습기를 공기의 흐름에 의해 발산하는 것

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보안경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강제 공기흐름 제어 보

안경은 모터장치를 연결하여 보안경 내부의 공기흐

름을 유도해서 외부로 습기가 발산되도록 하였다. 피
실험자들은 실제 살처분 참여자들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실외 5oC에서 1분간 활동한 후 실내 20oC 
환경에서 마스크 내부에 형성된 따뜻한 공기가 바깥

으로 발산되는지 실험으로 확인하였다(Fig. 5). 기존 

보안경을 착용한 실험자는 습기가 외부로 나가지 못

해 보안경 내부에서 물방울이 형성되어 시야를 가렸

지만, 제작한 보안경을 착용한 실험자는 모터장치에 

의해 습기가 외부로 발산되어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

다. 또한 제작한 보안경과 연결된 모터 장치를 연속

적으로 12시간 이상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선 

보안경을 이용해 충분한 연속작업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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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 Newly developed air 
flow control safety eyewear. (A) 
Diagram and principle of air flow 
control eyewear. (B) The newly 
developed safety goggles con-
nected with motor (upper). To test 
function of the goggles, subjects 
wearing goggles acted outdoor at 
5oC for 1 minute and moved in-
door at 20oC. Conventional safety 
goggle (left) showed that moisture 
formed inside the goggles, but 
newly developed safety goggle 
had much less moisture (right).

고    찰

  본 연구는 국내 가금류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안전

을 위한 방역보호장비의 개선방향과 살처분 참여에 

따른 안전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살처분 작업시 개인

보호장비 착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HPAI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금류 살처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작업

자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생 가

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

여 제작한 장비 모델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살처분 작업 참여자가 방역보호장비 착용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으며 탈착과 관련한 교육을 받

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였을 때 장비 사용이 불편하여 살처분 

도중 장비를 벗고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 살처분 작업자가 방역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방어기

능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살처분 참여

자의 안전이 우려되었다.
  둘째, 착용하는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문제점으로, 
과반수가 살처분 작업시 보안경에 습기가 차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금류 살처분 

작업시 가금류의 특성으로 인해 라텍스 장갑이 손상

되는 문제점이 조사되었었다. 이러한 각각의 문제점

을 개선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살처분 

작업을 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구분된 일회용 개인

보호장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 모델을 제작하였다. 악성 가금류 전염병 감염축

으로부터 살처분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무 코팅

장갑을 제작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통해 가금류 살처

분 작업시 발톱이나 부리 등에 의해 살처분 작업 참

여자의 신체를 보호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

러스 투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던 보안경은 공기흐름을 조

절할 수 있는 모델을 제작하여 습기 형성 실험을 통

해 살처분 참여자가 작업 중 습기로 인해 보안경을 

벗고 작업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 착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여 

방역보호장비를 적절히 착용하게 한다면 악성 가금

류 전염병 감염축 처리 관련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가금류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개인

보호장비 착용 실태 및 착용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도

모하고 살처분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

해서 현재 사용되는 방역장비의 문제점이 반영된 새

로운 개인보호장비의 개발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

준관리 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

시된 개인보호장비의 모델이 현실적으로 규격화되어 

실제 살처분 작업 환경에 적용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HPAI 감염축에 

대한 실제 살처분 참여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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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분석된 문제점과 이를 반영해 제시된 개인

보호장비의 모델은 안전한 방역보호장비의 개발과 

함께 구체적인 사용 매뉴얼을 작성하고 방역보호장

비 관련 표준 관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 방향

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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